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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cultivation method, field demonstration, and 

autumn greenhouse cultivation in order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new varieties Oryun.

  The first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optimum planting distance and nitrogen 

fertilizing of ‘Oryun’. Occurrence of hollow heart and internal brown spot decreased with 

decreasing planting density. When harvested at alpine region(Pyeongchang), the tuber yield 

per 10a was the greatest 3,861kg for 75×20cm. When harvested at lowland(Gangneung), the 

tuber yield per 10a was the greatest 4,195kg for 120×25cm. Considering the quantity and 

quality, the optimum planting distance of ‘Oryun’ for summer potato was 75×20cm and spring 

potato was 120×25cm. When harvested ‘Oryun’ for summer potato(Pyeongchang), considering 

the harvesting and quality, nitrogen fertilizing was 10kg/10a.

  The second study was field demonstration. The Oryun varieties can be cultivated in most 

soils. Oryun varieties required harvesting at the appropriate time because the yellowing of 

the ground part was late. The yields were 3,622kg ~ 4,704kg at 110 days after sowing.

  The third study was facility cultivation study. The optimum sowing time for the autumn 

greenhouse cultivation of Oryun varieties was before August 25. At this time, a marketable 

yield of more than 1,633 kg was produced. The seed-potato age for the autumn greenhouse 

cultivation of oryun varieties was the product of summer last year. At this time, a marketable 

yield of more than 2,035kg was produced. 

1. 연구목표

  감자는 세계적인 주요 식량작물로서 단위면적 및 단위시간당 열량 생산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및 각종 비타민류와 무기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품적 가치도 높은 작물의 하나이다

(Burton, 1966). 우리나라에는 1824년에 만주로부터 들어온 이래로, 많은 수량성으로 인하여 초기

에는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작물 역할을 수행하였고, 1970년대 이후 본격

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식량증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반찬용 부식작물로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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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였고, 최근에는 가공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공원료 이용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Jeong 

et al., 2003). 현재 국내 감자 품종은 2016년까지 77개의 감자가 출원 및 등록되었다. 이 중 

1978년 미국에서 도입된 ‘수미’가 지금까지 국내 감자 재배에 주력품종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은 지역별로 일부 재배되고 있지만, 점유율이 10%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

이다. 최근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오륜’은 기존 재배품종들보다 수량이 높고, 역병에 

강해 친환경재배가 가능하며, 식미가 우수한 분질형 감자이다. 또한 고형물 함량이 높아 가공성이 

좋으며 요리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품종이다. 따라서, 확대 보급에 앞서 신품종(오륜) 특성에 

적합한 생산기술, 재배법 등이 지리적·기후적으로 미확립 되어 있어 ‘오륜’의 특성에 맞는 재식

거리 및 시비량을 설정하여 최적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재배작형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현장실증으로 신품종 보급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기 도출 및 해결하여 국내 신품종의 보

급율 향상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감자 재배면적은 전반적인 감소추세 속에 

다양한 작형으로 신선감자의 연중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품질 생산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신선감자의 연중 공급을 위해서 가을 시설재배 작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오륜’품종은 

2016년부터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보급종 생산을 하여 17년부터 대규모로 농가 재배가 시작될 예

정이다.

2. 재료 및 방법

 <제1세부과제 :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

  (시험 1) ‘오륜’ 적정 재식밀도 설정

   1) 1년차 시험

  시험품종으로는 자체육성신품종 ‘오륜’을 강원도 평창군 산채연구소 감자포장과 강릉 특화작물

연구소 시험포장에서 수행하였다. 파종기는 강릉은 4월 13일 파종하여 8월 24일 수확하였고 평

창은 4월 24일 파종하여 9월 9일 수확하였다. 처리내용은 강릉은 2열재배로 120✕20, 120✕25, 

120✕30cm, 평창은 1열재배로 75✕20, 75✕25, 75✕30cm 간격으로 흑색PE필름을 사용하여 재

배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조사기준(2013)과 방법에 준하여 생육, 수량성, 비중, 생리장해 등을 조사하였다. 

   2) 2년차 시험

  시험품종으로는 ‘오륜’과 대조품종은 ‘수미’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장소는 강원도 횡성군 

농가포장과 강릉 특화작물연구소 시험포장에서 수행하였다. 파종기는 강릉은 4월 1일 파종하여 7월 

12일 수확하였고 횡성은 4월 18일 파종하여 8월 30일 수확하였다. 처리내용은 강릉은 2열재배로 

120✕20, 120✕25, 120✕30, 120✕35cm 간격과 횡성은 1열재배로 75✕20, 75✕25, 75✕30, 75✕35cm 

간격으로 흑색PE필름을 사용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

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1년차 시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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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2) ‘오륜’ 적정 시비량 설정  

  시험품종으로는 자체육성신품종 ‘오륜’과 대조품종으로는 ‘수미’를 사용하여 평창군 산채연구소

에서 수행하였다. 파종기는 평창에서 4월 27일 파종하여 8월 19일 수확하였다. 처리내용은 고랭지 

질소(N) 15kg/10a를 기준시비로 하여 토양검정시비에 따라 무처리, 0.5배, 1배, 2배, 4배로 시비

하였고, 재식간격은 75✕25cm, 흑색PE필름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

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조사기준(2013)과 방법에 준하여 생육, 

수량성, 비중, 생리장해 등을 조사하였다.  

 <제2세부과제 : 신품종 현장실증 >

  본 연구는 2015년도에 품종 등록 완료된 오륜감자의 지대별 품종 특성을 검토하고 재배 농가에 

우수성을 홍보하여 조기에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농가 당 10a 이상의 면적으로 ’15년에는 강릉, 

평창 등 3개소에서 수행하였고 ’16년에는 춘천, 원주, 강릉, 평창, 인제 등 7개소에서 지대별 표준

재배법으로 수행하여 지대별 안전성을 검토하고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3세부과제 : 오륜감자 가을 시설재배 시험 >

  (시험 1) 시설재배를 위한 파종시기 구명 

  본 연구는 동해안 지역의 기후를 이용하여 오륜감자의 가을 비가림하우스 재배 가능성을 검토

하고자 8월 중순부터 7일 간격 4회 파종하여 무가온 재배가 가능한 적정 파종시기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조사기준(2013)과 방법에 준하여 생육, 수량성, 

비중, 생리장해 등을 조사하였다.  

  (시험 2) 시설재배를 위한 적정 서령 연구 

  본 연구는 동해안 지역의 기후를 이용하여 오륜감자의 가을 비가림하우스 재배 가능성을 검토

하고자 8월 하순에 파종시 종서서령이 전년도 봄, 전년도 가을, 당년 봄인 종서를 재료로 2열로 

파종하고 PE필름으로 파종하여 무가온 재배가 가능한 종서 서령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조사기준(2013)과 방법에 준하여 생육, 수량성, 비중, 생리장해 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1세부과제 :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

  (시험1) ‘오륜’ 적정 재식밀도 설정

   1) 1년차 시험

    가. 봄재배(강릉)

  감자 신품종 ‘오륜’의 적정한 재식간격을 위하여 시험 전 토양분석(표 1)을 한 결과 유기물과 질소

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표준시비량에 맞추어 재배하였다. 강릉지역의 주 재배작형인 2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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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오륜’ 출현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90%이상이었으나, 초장이 모든 처리구에서 40cm 이하로 

작았다. 이는 4월 파종 후 지상부 경엽신장기에 강수량의 부족(5월 3.1mm/평년 87mm)으로 여겨

진다. 또한 재식간격에 따른 괴경수,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표 2). 

 표 1. 시험 전 토양 분석

pH
(1:5)

EC
(dS/m)

유기물
(g/kg)

Ex-cation (Cmol(+)/kg) P2O5

(mg/kg)
NO3-N
(mg/kg)Ca2+ K+ Mg2+ Na+

5.95 0.33 10.86 4.17 0.15 1.48 0.26 82 4.5

 표 2. 재식거리별 생육 특성 

재식거리(cm) 출현율(%) 초장♩(cm) 괴경수(개/주) 비중

120✕20 90 32 3.7±0.4 1.077

120✕25 92 37 3.5±0.6 1.072

120✕30 91 39 3.6±0.2 1.075

   ♩초장: 파종 후 70일

  수량성은 120✕25cm 처리에서 141g 이상의 수량이 다른 처리구보다 많았으며 특히 상품수량

성이 4,007kg/10a로 가장 높았다. 재식거리에 따른 생리장해는 140g 이하의 괴경크기에서는 20, 

25, 30cm 간격 모두 중심공동과 내부갈색반점이 없었으나, 재식거리가 가장 넓은 30cm 처리에

서는 281g 이상의 괴경에서 내부갈색반점과 기형서, 열개서 등과 같은 비상품서가 많았다(표 4).

 표 3. 재식거리별 수량특성 및 분포

재식거리
(cm)

수량성(kg/10a) 및 분포(%)

< 140g 141~280g > 281g 합계

120✕20 1,193(31.5) 1,961(51.7) 637(16.8) 3,792±159

120✕25 1,150(28.7) 2,167(54.1) 689(17.2) 4,007±182

120✕30  996(29.5) 1,810(53.6) 571(16.9) 3,377±220

 표 4. 재식거리별 생리장해

재식거리
(cm)

< 140g 141~280g > 281g 합계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120✕20 0 0 2.0 1.3 1.3 1.3 1.3 2.0 2.0 2.6 3.3 5.3

120✕25 0 0 1.3 1.3 1.3 2.0 1.3 2.0 2.0 2.6 3.3 5.3

120✕30 0 0 1.3 1.3 1.3 2.7 1.3 4.0 4.0 2.6 5.3 8.0

   ♩IBS : 내부갈색반점

   ♪비상품서 : 기형서, 녹화서, 열개서, 소서(50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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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름재배(평창)

  평창지역의 1열 재배는 5cm 간격에 따른 출현율은 96%이상으로 양호하였다. 강릉지역과 마찬

가지로 괴경수,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간격이 넓을수록 초장의 크기가 컸으며, 수량

성은 75✕20cm 처리구 수량이 5,530kg/10a으로 높았다. 재식거리에 따른 생리장해는 140g 이하의 

괴경의 모든 처리구에서 중심공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식거리가 넓은 30cm 처리구의 281g 이상

에서는 중심공동과 비상품서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여름재배을 위한 오륜의 적정한 재식간격은 20cm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표 5. 재식거리별 생육특성

재식거리(cm) 출현율(%) 초장(cm) 괴경수(개/주) 비중

75×20 98 79 5.7±0.07 1.073

75×25 96 83 5.6±0.43 1.076

75×30 97 87 5.5±0.70 1.074

 표 6. 재식거리별 수량특성 및 분포

재식거리
(cm)

수량성(kg/10a) 및 분포(%)

< 140g 141~280g > 281g 합계

75×20 1,482(26.8) 2,743(49.6) 1,305(23.6) 5,530

75×25 1,178(26.7) 2,241(50.7) 997(22.6) 4,416

75×30 853(21.5) 2,144(54.0) 970(24.4) 3,969

 표 7. 재식거리별 생리장해

재식거리
(cm)

< 140g 141~280g > 281g 합계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중심
공동
(%)

IBS

(%)

비상
품서
(%)

75×20 0 0.7 1.3 0.7 1.3 1.3 2.0 1.3 2.7 2.7 3.3 5.3

75×25 0 0.7 1.3 0.7 1.3 1.3 3.3 1.3 2.7 4.0 3.3 5.3

75×30 0 0.7 1.3 1.3 1.3 2.0 4.0 1.3 4.0 5.3 3.3 7.3

   2) 2년차 시험

    가. 봄재배(강릉)

  봄재배 2열 재배의 재식거리에 따른 출현율은 품종과 처리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고, 초장

역시 같은 경향이었다. 괴경수는 35cm 간격에서 ‘오륜’과 ‘수미’ 각각 8.6, 7.4개로 가장 많았다. 

20, 25, 30, 35cm 간격의 총서중은 5,124, 4,594, 4,300, 4,536kg/10a로 25cm 처리구에서 수

량성이 가장 높았다(표8). 이는 파종주수가 많아진 결과로 보였다. 다만, 상품성 수량은 25c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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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간격이 작은 20cm에서의 100g이하의 소서 비율이 높았고, 간격이 넓은 

30, 35cm의 221g 이상의 대서의 비율이 오히려 낮았기 때문이다. 35cm에서의 괴경 생리장해가 

20cm 처리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표 10). ‘오륜’은 25cm 간격이 괴경크기 

및 내부생리장해가 적어 상품성 있는 감자의 수확량이 가장 많았다. 재식간격에 따른 경제성 분

석은 괴경 크기에 따른 등급별 분류에 따라 25cm의 소득이 10a 당 2,39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8. 재식거리별 생육 및 수량 특성

품종
재식거리

(cm)
출현율
(%)

초장
(cm)

괴경수
(개/주)

총서중
(kg/10a)

상품중
(kg/10a)

비중

오륜

120✕20 100 46 7.9±2.3 5,124±182 3,912±168 1.077

120✕25 100 47 7.0±2.0 4,594±167 4,195±171 1.076

120✕30 97 46 7.5±2.2 4,300±181 3,782±189 1.078

120✕35 100 46 8.6±2.4 4,536±224 3,655±238 1.074

수미

120✕20 100 45 6.3±2.0 3,736±133 2,799±132 1.049

120✕25 100 47 6.0±1.2 3,692±135 2,987±140 1.049

120✕30 100 46 6.7±2.3 3,689±225 3,245±236 1.049

120✕35 100 45 7.4±1.7 3,777±226 3,347±229 1.051

 표 9. 재식거리별 수량성 분포

품종
재식거리

(cm)

상품 수량성 분포(%)

<100g 101~160g 161~220g >221g 합계

오륜

120✕20 39.3 31.3 21.1 8.3 100

120✕25 23.0 28.6 34.6 13.8 100

120✕30 18.2 29.7 43.5 8.6 100

120✕35 16.4 31.3 46.2 6.0 100

수미

120✕20 61.2 28.1 6.2 4.5 100

120✕25 62.1 25.0  6.3 6.6 100

120✕30 58.2 23.2 10.0 8.6 100

120✕35 63.4 17.3  8.3 11.0 100

  ‘수미’는 20, 25, 30, 35cm의 수량성이 각각 3,736, 3,692, 3,689, 3,777kg/10a 이었으며 상

품수량은 35cm 처리구에서 10a당 3,347kg으로 높았다. 또한 괴경 생리장해 역시 5.3, 6.0, 7.3, 

7.3%로 간격이 넓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오륜품종 만큼 차이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품

종간의 특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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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재식거리별 괴경품질

품종
재식거리

(cm)
중심공동

(%)
내부갈색 반점

(%)
비상품서♩

(%)
합계
(%)

오륜

120✕20 0.7 1.3 2.0 4.0

120✕25 0.7 1.3 2.0 4.0

120✕30 1.3 1.3 2.7 5.3

120✕35 1.3 1.3 6.0 8.6

수미

120✕20 0.7 1.3 3.3 5.3

120✕25 1.3 0.7 4.0 6.0

120✕30 1.3 1.3 4.7 7.3

120✕35 2.0 1.3 4.0 7.3

   ♩비상품서 : 기형서, 녹화서, 열개서, 소서(50g 이하) 

 표 11. 재식거리별 경제성 분석

품종 재식거리(cm) 상품수량(kg/10a) 조수입(천원) 소득(천원)

오륜

120✕20 3,912 2,544 1,765

120✕25 4,195 3,172 2,393 

120✕30 3,782 2,908 2,128 

120✕35 3,655 2,812 2,032 

수미

120✕20 2,779 1,476 696 

120✕25 2,987 1,607 826

120✕30 3,245 1,837 1,057 

120✕35 3,347 1,860 1,080

   * 경영비(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13 ~ ’15년 평균)
   * 단가(농수산물유통공사, ’14 ~ ’16년 7월 수미 등급별 평균)

    나. 여름재배(평창)

  평창지역 여름재배 1열 재배의 재식거리에 따른 출현율은 처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총수

량성과 상품수량은 ‘오륜’이 ‘수미’보다 처리구별로 높았다. ‘오륜’의 괴경수는 35cm 간격이 7.8개로 

가장 많았다. 20, 25, 30, 35cm 간격의 총서중은 각각 4,353, 3,843, 3,594, 3,518kg/10a 이였

으며 20cm 간격에서 수량성이 가장 높았다(표 12).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파종주수가 많아진 결과

이지만 상품성 수량역시 20cm에서 3,861kg/10a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재식거리별 

괴경크기에 따른 분포에서도 간격이 작을수록 100g이하의 소서 비율이 높았지만 221g 이상의 괴경

크기에서도 간격이 넓어질수록 지나치게 큰 과대서에서 나타나는 중심공동이나 내부갈색반점과 

비상품서가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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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재식거리에 따른 생육 및 수량 특성

품종
재식거리

(cm)
출현율
(%)

초장
(cm)

괴경수
(개/주)

총서중
(kg/10a)

상품중
(kg/10a)

비중

오륜

75×20 100 71 7.0±2.2 4,353±245 3,861±201 1.065

75×25 100 73 6.9±1.7 3,843±233 3,231±184 1.064

75×30 97.4 71 7.6±0.7 3,594±166 2,989±198 1.070

75✕35 100 71 7.8±2.8 3,518±310 2,754±220 1.065

수미

75×20 100 69 7.1±3.1 4,252±273 3,448±260 1.049

75×25 100 74 6.6±1.7 3,252±227 2,784±227 1.049

75×30 97.4 72 7.6±1.5 3,214±299 2,789±379 1.049

75✕35 100 70 7.3±2.9 3,107±288 2,701±288 1.051

 표 13. 재식거리별 수량성 분포

품종
재식거리

(cm)
분포(%)

<100g 101~160g 161~220g >221g 합계

오륜

75×20 26.5 32.7 31.9 8.9 100

75×25 23.9 36.8 31.9 7.4 100

75×30 25.3 35.3 33.5 5.9 100

75✕35 25.2 33.9 37.2 3.7 100

수미

75×20 28.9 33.5 32.1 5.5 100

75×25 27.2 31.5 33.5 7.8 100

75×30 25.9 29.6 37.1 7.4 100

75✕35 23.7 29.5 39.6 7.2 100

 표 14. 재식거리별 괴경품질

품종 재식거리(cm) 중심공동(%) 내부갈색반점(%) 비상품서(%) 합계(%)

오륜

75×20 3.3 4.0 4.0 11.3

75×25 5.3 4.0 4.0 13.3

75×30 6.0 4.7 5.3 16.0

75✕35 6.7 4.7 7.3 18.7

수미

75×20 0.7 1.3 3.3 5.3

75×25 1.3 2.0 4.0 7.3

75×30 1.3 2.0 5.3 8.7

75✕35 1.3 2.0 6.0 9.3

  ‘수미’는 20cm에서 총수량성이 4,252kg/10a이였으며 상품수량 역시 20cm 간격에서 3,448kg 

/10a로 많았다. 괴경크기에 따른 분포에서 간격이 가까울수록 160g이하의 소서가 많이 발생했고 

25, 30, 35cm로 갈수록 161g이상의 크기가 높아졌으며 다른 세처리구의 상품수량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괴경품질 역시 간격이 넓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괴경내부의 품질인 중심

공동이나 내부갈색반점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상품서가 많이 발생되었다. 이는 2열재배와 마찬

가지로 품종간의 특성으로 판단된다. ‘오륜’의 재식간격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20cm 간격의 소득이 

10a 당 1,78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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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재식거리별 경제성 분석

품종
재식거리

(cm)
상품수량
(kg/10a) 

조수입
(천원)

소득
(천원)

소득
지수

오륜

75×20 3,861 3,086 1,784 100 

75×25 3,231 2,633 1,331 67 

75×30 2,989 2,400 1,097 48 

75✕35 2,754 2,249 947 46 

수미

75×20 3,448 1,855 553 59

75×25 2,784 2,212 909 97

75×30 2,789 2,242 939 100

75✕35 2,701 2,201 901 96

   ※ 경영비(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13 ~ ’15년 평균)
   ※ 단가(농수산물유통공사, ’14 ~ ’16년 9월 수미품종 등급별 평균)

[120✕25cm] [120✕35cm] [75×20cm] [75×30cm]

그림 1. 재식거리에 따른 괴경특성(오륜)

  (시험2) ‘오륜’적정 시비량 설정

  감자 신품종 ‘오륜’의 적정한 시비기준을 위하여 시험 전 토양 검정결과(표 16)를 기준으로 검정

시비량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중 질소 성분을 기준으로 0.5배에서 4배까지 4가지 수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파종 후 70일 생육조사 결과 ‘오륜’에 비해 ‘수미’의 출현율이 처리구별로 다소 

높았다. ‘오륜’의 무시비구는 초장 69cm, 괴경수 5.2개, 총서중 3,122kg/10a이었으며 상품수량은 

1,725kg/10a으로서 현저히 생육이 저조하였다. ‘수미’도 같은 경향이었다. 이에 비하여 시비처리를 

한 경우 질소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초장과 총서중, 상품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오륜은 2배 이상 처리

시부터 수량감소가 되었으며 초장역시 더 작아졌으며 이는 지나친 과비에 의한 생육 불균형으로 

생각된다. 오륜과 수미역시 1배 처리에서 상품수량성이 가장 높았다. 

 표 16. 시험 전 토양 특성

pH
(1:5)

EC
(dS/m)

유기물
(g/kg)

Ex-cation (Cmol(+)/kg) P2O5

(mg/kg)
NO3-N
(mg/kg)Ca2+ K+ Mg2+ Na+

6.81 0.20 16.24 6.4 0.7 2.0 - 66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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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시비량에 따른 생육특성

품종
시비량

(N 기준)
출현율
(%)

초장
(cm)

괴경수
(개/주)

총서중
(kg/10a)

상품중
(kg/10a)

비중

오륜

무비 91.1 69 5.2±1.7 3,122±185 1,725±190 1.078

0.5배 88.9 80 5.9±1.8 3,520±235 2,829±244 1.075

1배 93.3 89 6.4±2.0 4,196±211 3,566±225 1.078

2배 93.3 84 5.8±1.6 4,185±204 3,249±207 1.074

4배 91.1 81 6.6±1.8 4,024±232 3,048±283 1.075

수미

무비 93.3 67 4.9±1.7 2,200±139 1,625±136 1.058

0.5배 91.1 75 6.0±1.9 2,831±171 2,477±177 1.055

1배 100 78 6.2±1.7 3,057±160 2,758±162 1.057

2배 100 88 6.5±1.8 3,388±190 2,609±215 1.057

4배 93.3 81 6.0±2.2 3,254±254 2,475±311 1.054

그림 2. 시비량에 따른 오륜(좌)과 수미(우) 수량비교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륜의 적정 질소 시비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상품수

량성 향상을 위해서는 0.7배 처리에서 최적의 시비량(10kg/10a)이 도출되었으며 수미는 1배 처리

에서 최적시비로 보여졌다. 시비량에 따른 괴경품질은 ‘오륜’은 1배 이상 처리부터 중심공동과 내

부갈색반점, 비상품서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수미’는 1배 처리에서 괴경품질이 양호하였으며 

시비량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오륜’은 10a 당 1,727천원, ‘수미’는 1,040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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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시비량에 따른 괴경품질

품종 시비량(N기준) 중심공동(%) 내부갈색반점(%) 비상품서♩(%)
합계
(%)

오륜

무비 4.0 4.0 21.3 29.3

0.5배 3.3 3.3 6.0 12.6

1배 2.7 3.3 4.0 10.0

2배 4.7 5.3 6.0 16.0

4배 4.7 4.7 10.0 19.4

수미

무비 2.0 2.0 10.0 14.0

0.5배 1.3 1.3 2.7 5.3

1배 1.0 1.3 1.3 3.6

2배 1.3 1.3 2.0 4.6

4배 2.7 2.0 1.3 6.0

   ♩비상품서 : 기형서, 녹화서, 열개서, 소서(50g 이하) 

 표 19. 시비량에 따른 경제성분석

품종 시비량(N기준) 상품수량(kg/10a) 조수입(천원) 소득(천원)

오륜

무비 1,725 1,466 163

0.5배 2,829 2,403 1,101

1배 3,566 3,029 1,727 

2배 3,249 2,760 1,457 

4배 3,048 2,589 1,287 

수미

무비 1,625 1,380 78

0.5배 2,477 2,104 802

1배 2,758 2,343 1,040 

2배 2,609 2,216 914

4배 2,475 2,102 800 

   ※경영비(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13 ~ ’15년 평균)
   ※단가(농수산물유통공사, ’14 ~ ’16년 9월 수미품종 등급별 평균)

 <제2세부과제 : 신품종 현장실증 >

   1) 1년차 시험

  2015년도에는 2시군(강릉, 평창) 3개소에서 오륜과 수미를 대조로 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1

에서와 같이 출현율, 서중, 상서율, 비중 등 대부분의 특성에서 수미보다 우수하였으며, 표 2의 식미

검사에서도 선호도가 높게나왔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면적과 장소를 확대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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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지역별 생육특성 및 수량성

시험장소 품종
출현율
(%)

초장
(㎝)

총서중
(kg/10a)

상서중
(kg/10a)

상서율
(%)

괴경수
(개/주)

비중
생리장해

(%)

강릉(왕산)
오륜 98 83 3,239 3,012 93.0 4.2 1.076 3.4

수미 93 45 2,286 1,943 85.0 5.3 1.066 2.9

평창(용평)
오륜 96 82 3,856 3,592 93.2 5.3 1.080 1.5

수미 97 67 2,987 2,834 94.9 7.2 1.063 1.0

 표 2. 현장평가시 식미검정 결과

품종
관능적 평가♩

맛 색 질감 종합식미

오륜 ++++ +++ ++++ ++++

수미 ++ +++ +++ +++

   ♩관능적 특성 : +(매우 나쁨), ++++(가장 좋음) 

   2) 2년차 시험

  2016년도에는 주요생산지 및 신규지역 추가 요청에 따라 시험장소를 확대하여 4시군(강릉, 평창, 

인제, 춘천), 7개소 2ha에서 수행하였다. 시험 포장의 위치는 강원도내 해발 20m에서 100미터 

단위로 7개소에서 표 3에서와 같이 지역별 표준재배법에 따라 재배하였다. 지역별로 다양한 토성을 

나타내었으며 특이점은 없었으나 춘천의 경우 잔자갈이 많은 토양이었다.(표 4)

 표 3. 재배지역별 개요

지역 파종(수확)
재배지 특성

비고
고도 토양 재배방법

강릉(사천) 3.24(7.13) 20 점질 멀칭2열, 무관수 친환경, 한살림

춘천(서면) 3.27(7.15) 100 마사 멀칭2열, 분사호스 거래상회 납품

원주(관설) 4.2(7.23) 190 사질 멀칭1열, 분사호스 로컬푸드

인제(기린) 4.7( 8.08) 380 개간 멀칭1열, 무관수 친환경, 경사전

평창(방림) 4.11(8.16) 480 자갈마사 멀칭1열, 스프링클러 체험, 통신판매

평창(용평) 4.22(8.10) 510 식양 멀칭1열, 무관수 지역축제

강릉(왕산) 5.3(8.25) 680 점질마사 무멀칭, 무관수 개간지

 표 4. 재배지역별 토양 특성

지역
특성

비고
자갈(%) 가비중(g/㎤) 토성 토양통

강릉(사천) 12.9 1.25 양토 석천

춘천(서면) 39.5 1.23 사양토 지곡

원주(관설) 20.5 1.41 양토 사촌

인제(기린) 18.9 1.39 사양토 수암

평창(방림) 19.3 1.25 양토 산계

평창(용평) 20.2 1.12 세사양토 강서

강릉(왕산) 33.1 1.27 사양토 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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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재배지역별 생육 및 괴경특성

지역
생육특성

비고
초장(㎝) SPAD 비중 경도 서수(주)

강릉(사천) 69.1 48.9 1.069 37.80 7.9 일부 이차생장

춘천(서면) 72.0 48.7 1.075 42.37 7.6 -

원주(관설) 63.9 48.6 1.054 41.54 7.1 이차생장, 기형서

인제(기린) 54.1 50.6 1.060 44.40 7.3 일부결주

평창(방림) 42.3 52.7 1.069 40.50 3.8 이차생장, 부패서

평창(용평) 55.2 51.0 1.055 46.87 7.6 표준생육

강릉(왕산) 46.3 52.4 1.067 43.87 5.2 불규칙

  지역별 생육은 표 5로 평창 방림과 강릉 왕산의 초세가 다소 약하였으나 생육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확시 품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량의 차이가 

있었다. 표 6에서와 같이 지역별 수량차이는 재배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평창 방림의 경우는 부패서의 발생이 심하여 원인 분석을 필요로 하였다. 연구문헌에 따르면 감

자는 동일한 품종일지라도 재배지역에 따른 생육이나 품질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기상요인에 

아주 민감한 작물로 알려져 있다(Agblor et al., 2002). 보통 12~21℃의 기온에서 생육이 양호한 

저온성 작물이나 생육단계에 따라 최적 요구온도가 달라지며(Borah, 1959), 맹아의 출현은 26.7~29.4℃, 

출현 후 생육은 21~24℃가 알맞고(Yamaguchi et al., 1964), 괴경의 비대기에는 지온 22℃가 

알맞다고 하였다(Epstein, 1966). 또한 감자는 저온단일 조건에서 증수되는데 일장은 12시간 정도

(Wheeler and Tibbitts, 1986), 일사량은 많을수록 괴경비대가 촉진된다(Haverkort and Harris, 

1986)고 하였다. 최근 들어 토양이나 기상환경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작물의 생육, 수량 및 품질 

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Ahn et al., 1996b ; Chloupek et al., 2003 ; Van Delden et al., 

2003 ; Lee et al., 2011)들이 시도되고 있다. Ahn et al.(1996b)은 감자 수량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는 남작의 경우 일조시수, 평균기온 및 일사량, 수미는 일사량과 일조시수라고 하였다. 

온도는 감자 식물체의 광합성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15 ~ 20℃가 대부분의 품종에서 

괴경형성 및 생육 최적온도라고 알려져 있다(Bodlaender, 1963).

  원인분석을 위하여 토양, 강우량, 기온 등의 외부 환경요인을 분석하였다(표 7, 표 8, 그림 1). 

재배 후 지역별 토양분석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EC가 높았고, Ca, K, Na, P2O5 등이 일부 높

거나 낮았으나 대부분의 지역의 토양성분이 감자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지역별 재배기간 중 강우량을 보면 418 ~ 694mm로 감자재배시 필요로 

하는 450 ~ 600mm에 근접한 강우량을 보였으며 강우시기도 전 생육기간에 걸쳐 알맞게 분포하

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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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재배지역별 수량특성

지역
수량특성(kg/10a)

40g〈 40~100 100~160 160~220 220~280 〈280 상서수량 총수량

강릉(사천) 218 936 1,105 1,536 613 368 3,622 4,777

춘천(서면) 176 679 1,287 1,247 1,027 1,143 4,704 5,563

원주(관설) 299 866 849 747 798 373 2,768 3,932

인제(기린) 114 476 1,267 1,589 1,277 1,509 5,662 6,258

평창(방림) 85 487 885 436 - - 1,320 1,893

평창(용평) 129 838 1,572 1,392 532 469 3,965 4,937

강릉(왕산) 135 758 928 718 421 - 2,068 2,961

 표 7. 재배지역별 수확 후 토양 분석 

지역 pH
EC

(dS/m)
OM

(g/kg)

Ca K Mg Na P2O5

(mg/kg)
T-N 

(cmol(+)/kg)

강릉(사천) 6.08 0.92 20.39 4.47 0.86 1.21 0.21 437 0.07

춘천(서면) 6.48 0.45 29.99 6.56 0.78 2.10 0.05 971 0.18

원주(관설) 5.20 1.55 21.22 2.74 0.46 0.90 0.11 645 0.10

인제(기린) 5.81 2.87 23.98 4.71 1.13 1.55 0,38 380 0.17

평창(방림) 6.60 1.09 20.28 7.10 0.91 1.39 0.11 1,139 0.18

평창(용평) 6.31 3.45 24.85 6.04 1.08 2.54 0.29 724 0.22

강릉(왕산) 5.81 0.34 5.26 3.37 0.08 1.12 0.10 229 0.04

표준량 5.5-6 0-2.0 20-30 4.5-5.5 0.5-0.6 1.5-2.0 250-350

 표 8. 재배지역별 재배기간 강우량 (단위 : mm)

지역
재배기간

1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강릉 
(사천)

0 1.9 25.9 56.2 19.4 1.6 28.4 4.1 0 0 0 17.1 14.5 249.1 0.2 　 　 418.4

춘천 
(서면)

2.4 17.4 0.4 47.2 0 45.1 13 20.3 30.7 0 0 29.4 63.1 110.9 286.4 7.1 673.4

원주 
(관설)

23.3 6.2 45 25 16.7 23.3 22.4 0 0.2 26.5 9.1 59.7 212.1 4.8 58.1 　 　 532.4

인제 
(기린)

14.5 55 15 23 16 13 15.5 0 3 45.5 11 18 299 5.5 59.5 13.5 16.5 623.5

평창 
(방림)

49.5 26 6.5 51 9 12 0 0.5 16 10 322.5 15.5 99.5 45.5 28 0 3 694.5

평창 
(용평)

0.5 17 27.5 14 8.5 0 0 47 13.5 32.5 322.5 6.5 91.6 19.5 2.5 　 　 603.1

강릉 
(왕산)

43 12 2.5 0 0 61 9.5 21 289 30 37.5 0.5 40 14 11.5 3 3.5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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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배지역별 재배기간 중 최고, 최저온도 변화

  그림 1은 재배기간 중 재배 지역별 기상상황을 분석한 결과로 금년도 감자재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재배 후기인 7월부터 시작된 고온의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수량이 많이 떨어진 평창 방림의 

경우 재배기간 후기에 강우뒤 장기간에 걸친 고온에 의하여 부패서의 발생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릉 왕산의 경우는 년초 임야를 개간하여 식재한 장소로 유기물 함량의 부족 

등 영양성분의 공급이 부족하였다. 

  표 9는 지역별 수확물을 저장하여 저장중 비중과 무게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어 지역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9. 재배지역별 수확 후 저장중 비중 및 무게 변화 

지역
비중 무게(%)

0 30 60 90일 30 60 90일

강릉(사천) 1.069 1.067 1.072 1.079 95 93 91

춘천(서면) 1.075 1.076 1.082 1.078 97 93 91

원주(관설) 1.054 1.067 1.078 1.079 94 92 90

인제(기린) 1.058 1.069 1.068 1.071 94 92 90

평창(방림) 1.069 1.068 1.072 1.074 97 95 91

평창(용평) 1.055 1.065 1.068 1.072 94 92 90

강릉(왕산) 1.066 1.067 1.069 1.072 96 93 91

   ※ 저장은 4℃감자 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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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현내면(’15. 7.29) 강릉시 왕산면(’15. 8.28) 평창군 용평면(’16. 8.10)

그림 2. 현장평가회 전경

 <제3세부과제 : 오륜감자 가을 시설재배 시험 >

  본 연구는 신품종(오륜)의 고품질 및 연중생산을 위한 가을 시설재배 작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릉 사천지역 비가림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 오륜은 고형물 함량이 높은 신품종으로 가공 및 식용

으로 가능하며 가을 시설재배 기술 개발시 고품질 연중생산 및 동해안 지역 시설 소득작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 가을재배는 대지품종 위주로 제주도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300ha 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수량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재배연구에서 망실재배는 노지에 비해 감자 생육기간중 온도는 약 1.8~2.8℃ 높았고, 광의 

강도는 5000~12000Lux 낮아 경장과 경엽중이 증가하는 등 괴경의 비대에 불량한 환경이라고 

하였다(Kim et al., 1992). 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험 1) 시설재배를 위한 파종시기 구명 

  본 연구는 고품질 및 연중생산을 위한 가을 시설재배 작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릉 사천지역 

비가림하우스에 파종은 8월 중순부터 7일 간격 4회 처리(1차 : 8.16, 2차 : 8.23, 3차 : 8.30, 4차 

: 9.06일) 하였다. 파종시기 구명 연구에서 표 1과 같이 모든 처리구에서 봄재배에 비하여 재배

온도가 높아 출현과 개화가 빨랐으며 전체적으로 지상부 생육도 양호하였으나 개화수는 적었다. 

파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주당 수량은 표 2에서처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70일 이후 급

격한 수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표 1. 가을 시설재배시 파종기별 생육특성

파종일
특성

출현율(%) 초장(cm) SPAD 비중

8.16 98 58.8 41.7 1.097

8.23 97 65.3 42.4 1.097

8.29 97 67.8 42.8 1.102

9.06 96 69.3 40.2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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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가을 시설재배시 파종기별 서중 변화

파종일
조사일별 서중 변화(g/주)

10.17 10.27 11.06 11.16 11.26 12.06

8.16 146 195 359 411 433 466

8.23 97 143 297 336 382 452

8.29 48 88 216 330 345 402

9.06 17 49 140 239 292 380

  그림 1을 보면 8월 29일 이후에 식재한 처리구는 총서량은 어느 정도 생산되었으나 상서수량은 

낮아졌다. 이는 온도의 하강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충분한 수량을 위해서는 8.25일 

이전 파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 가을 시설재배시 파종기에 따른 수량 변화

  (시험 2) 시설재배를 위한 적정 서령 연구 

  오륜 감자의 고품질 및 연중생산을 위한 가을 시설재배 작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종서의 서령에 

따른 생육특성을 강릉 사천지역 비가림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 전년도 여름 종서는 일반적으로 

노화가 심하여 계획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오륜의 경우는 저장성이 좋아 종서로 사용하기에 충분

하여 추가하였다. 

 표 3. 가을 시설재배시 생육특성

파종일
특성

출현율(%) 초장(cm) SPAD 비중

전년 여름 96 74.2 41.9 1.081

전년 가을 96 76.4 44,4 1.088

당년 봄 98 78.2 45.2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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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가을 시설재배시 파종기별 서중 변화

서령
파종 후 결과일수별 서중(g/주)

50(10.17) 60 70 80 90 100

전년 여름 60 136 320 390 420 457

전년 가을 53 112 277 312 407 478

당년 봄 46 148 245 308 415 442

그림 2. 가을 시설재배시 종서 서령에 따른 수량 변화

  표 3의 서령별 생육특성에서 서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구에서 초기 재배온도가 높아 출현과 

개화가 빨랐으며 전체적으로 지상부 생육도 양호하였으나 개화수는 적었다. 표 4의 서령별 서중 

변화를 보면 4일 정도 경과 후부터 모든 처리구에서 괴경이 형성되어 봄재배보다 빠른 생장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2는 충분한 휴면타파가 이루어진 전년 여름종서가 상서수량에서 양호하였다. 

4. 적 요

 <제1세부과제 :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

  (시험 1) ‘오륜’ 적정 재식밀도 설정

   가. 봄재배 평난지 재식간격은 괴경품질을 고려한다면 120×25cm가 적정하였으며 수량성은  

10a당 4,195kg으로 소득은 2,393천원이었음

   나. 여름재배 고랭지 재식간격은 75×20cm가 적정하였으며 수량성은 10a당 3,861kg/10a으로 

소득은 1,784천원이었음

  (시험2) ‘오륜’적정 시비량 설정

   가. 오륜의 여름재배를 위한 적정 N 시비량은 검정 시비 결과 고랭지 재배시 10kg/10a이 적정하였음



7556. 특화작물연구소

 <제2세부과제 : 신품종 현장실증 >

   가. 강원도내 대부분의 토양과 지대에 적응력이 있어 어디서나 재배가능 

   나. 품종 특성상 지상부 고사가 늦으므로 적정시기에 수확이 필요함

     * 적정 수확기 : 파종 후 110일 수확시 3,622kg~4,704kg 

   다. 재배 후기 30℃ 이상 고온 5일 이상 지속시 부패서 발생됨으로 즉시 수확 필요

 <제3세부과제 : 오륜감자 가을 시설재배 시험 >

  (시험 1) 시설재배를 위한 파종시기 구명 

   가. 파종시 온도가 높아 출현과 생육은 빠르나 후기에는 온도 하강 및 일조량 부족으로 괴경

비대가 느려지므로 8.25일 이전 파종하고 11월 하순부터 수확 필요하다.

   나. 8.25일 이전 파종하면 1,633kg 이상의 상서가 생산 가능하였다.

      - 남부지역 및 제주지역 가을재배 상서수량 : 1,500kg/10a

  (시험 2) 시설재배를 위한 적정 서령 연구 

   가. 오륜종서는 저장성이 좋아 기존 종서를 4개월 더 저장 사용 가능하며 전년 여름 종서 사

용시 2,035kg의 상서가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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